
인천정유-현대오일뱅크 법정싸움
인천정유 , 현대의 주유소 판매계약 일방해지는 부당한 처사 주장

인천정유는 대주주인 현대오일뱅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현대오일뱅크가 7월부터 인천정유에서 생산하는 석유제품을 팔지 못하겠다며 판매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

로 해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정유는 석유제품 판매처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자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선

택으로 소송이라는 승부수를 던지게 됐다.

우완식 인천정유 법정관리인은 5월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현대오일

뱅크의 판매대리점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제소할 것 이라고 밝혔다. 5월 판매대리점 계약 해지 무효소송 또

는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도 관할법원에 낼 예정이다.

인천정유는 현대오일뱅크 직영주유소 180개와 현대오일뱅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자영주유소

720개에 지금처럼 기름을 팔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의 태도는 완강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영주유소가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것은 주유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천정유는 현재 인천정유가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주유소 900곳은 옛 한화에너지프라자를 통

해 인천정유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맺었던 곳으로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프라자를 인수하면서 인천정유

의 석유제품을 팔아줄 법적 의무도 함께 넘겨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완식 법정관리인은 현대정유가 한화에너지프라자를 인수하면서 인천정유도 함께 사들여 현재 인천정유의

대주주이고, 대주주가 자회사 판매망을 끊어버리는 것은 상도의에도 어긋난다 고 비난했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자체 생존도 힘든데 인천정유를 도와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3

월초부터 (현대오일뱅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천정유와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다고 공정위원회 및 산업자

원부 채권단에 얘기해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인천정유 매각과 관련해 우완식 법정관리인은 국내기업 3-4곳, 외국기업 3-4곳

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 늦어도 2003년 3월말까지는 인수자를 찾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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